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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여자가 바당에 가거든요 일본놈들이 겁탈하자 하니까 여.

자가 도망가다가 기절한 거라 예 기절해서 죽게 되니까 거기 모시게 된거지예. .

경해서 거기 모시게 되니까 하르방당에서 이제 할망 하르방당에 껄 옮겨와서 할망,

당이 됐는데 그래서 저기 가는 사람은 심방도 남자심방은 안가거든요 여자라니까 여, ,

자 심방만 빌엉 가곡 남자들도 다니지 아니하곡 그런 뭣이 이십주, .

다니는 사람은 그전에 신흥에 이젠 육지사람들 많이 와부니까 그런데 본래 살던, ,

사람들은 누구나가 가나 십주 자손들이 이어져 오는 겁주 그래서 다니고 있주. . .

포제 지나나면 할망한테 또 가졍 갑주 경 허곡 해녀굿허곡 예 경허곡 하니까 저. .

기 가는 어른들이 여기선 옛날에 일본 많이 가니까 친척들이 한번이나 오고 일본 가,

서 꼼 뭐심 심방들 말에 의해서 안 된다 하면 본향당에 와야한다 자손이 부족하면,

그디 가서 잘 공들이면 된다 그렇게 해서 년에 한 번씩은 꼭 갑주, 1 .

원래는 옛날 여긴 이제 시대가 좀 바꿔졌지만 옛날사람들은 집집마다 년에 한번1

씩 준비하는 건 별거 없어요 메 행가곡 실과 행 강 가십주 딴 거 차령 가는 그런, .

건 없고.

다니는 사람들은 다니니까 이어지지만 지금 여기 시대가 육지 사람들이 많이 왕 사

니까 안 할거 아니꽈 그니까 지금 해안도로 지나는 사람들도 그전에 해안도로 안. ,

생길 때는 거기가 사람도 안 댕기고 좋아났는디 이젠 해안도로 많이 다니니까 사람,

들 많이 다니거든요.

게난 몰라서 본향당 가서 장난도 하고 무시 것도 하고 하는데 옛날엔 경 못했거든,

마씀 뭣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시대가 변천되노니 그렇게 안 되는 겁주. , .

옛날은 아이가 아프거나 무시거 집안이 좀 뭘 하면 옛날 할망들은 신에 의해서 존

경했는데 지금 현대 사람들은 별로 경 안하고있주 높이 봤는데 지금은 그게 늘어져.

갑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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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까 형님은 박씨라 그랬는데 솔직히 몇 백 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임진왜란 이전,

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왜구들이 우리 제주도를 많이 침범해가지고 여러 면으,

로 피해를 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전설이 아니고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린 나중에, ,

태어난 세대라 모르지만 .……

왜선들이 식수가 떨어져가지고 배에 음료수가 떨어져서 우리 마을에 옛날부터 봉,

천수가 많이 나왔어요 해안 주변으로.

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오게 됐는데 음료수를 받기 위해 찾아오게,

됐는데 마침 그 할머니가 바다에 나가서 해초를 채취했는지 보말 그런 해산물을 채, ,

취했는지 모르지만 갔다가 그 왜구들이 옛날 일본 사람들은 좀 특이하잖아요 입성,

같은 거나 그 머리 묶엉 댕긴거나 특이한데.

겁나가지고 할머니가 도망쳐온 게 지금 볼래낭할망당 거기가 옛날엔 험했습니다.

거기가 바닷길로 험하고 지금은 해안도로가 나니까 그렇지 거기 가가지고 숨이 딱. ,

멎어 분거라.

그래 가지고 할머니가 거기서부터 돌아가셔 가지고 그 할머니를 거기가 바로 밋볼

래 보리수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그 보리수나무 있는 자리에 와가지고 숨이 차서 돌, .

아가셨는데 그래서 볼레당 할망당 하고 있습니다게‘ ’ .

처녀 할머니인데 우리 신흥에 거주하는 외국 나가서 거주하는 분 육지부에 나가서,

거주하는 신흥 출신들이 가정이 불편하고 자식 같은 것도 많이 외로움을 받고 이럴, .

때는 고향을 방문했을 때는 꼭 거기 찾아가가지고 제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이러는,

데,

거기는 갈 때는 본인도 가가지고 본인 말명 해도 되지만 여기는 삼신할머니라는 무

당 다음으로 마을에서 어린애들한테 받아주고 가정에 불편한 상황 있을 땐 빌어주곡,

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.

무당보단도 그 할머니 분들을 모셔다가 잔도 드리고 말명도 하고 신흥 어느 마을에

동네 어느 집에서 누가 왔습니다 자손이 왔습니다 해가지고 인사드리는 거예요, .

그래가지고 옛날에 본향당하고 좀 틀린 게 실존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옛날,

본향당은 다른 마을에 있는 본향당은 실존인물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신,

흥 볼래낭할망당은 실존인물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.

지금도 몇 백 년 이어져 오는데 지금도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중간에는,

바닷가에 접해있어서 막 험했는데 지금은 담으로 축장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곱게,

단장을 했는데.

그 한가지 나쁜 점은 해안도로 거기로 통과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모든 사람들

이 글로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뭐 할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. ,

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적인 종교 사람들 지나가다가 거기 가서 소변도 하고 대변도,



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가 불편한 입장인데 한번 그 저 행정기관에도 우리하,

고 이렇게 해났습니다만 신흥리 볼래낭 할망당은 솔직히 우리 마을에서는 없어서는,

안되고 할아버지 당은 마을 안에 있었는데 같이 합동으로 모시게 됐어요, .

우리 마을에선 전설적인 실존인물이지만 전설적으로 우리가 볼래낭할망당 을 추정, ‘ ’

하고 있고 아까 포제 이야기 했는데 포제를 봉행하게 되면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, , ,

삼제관이 있고 집례가 있습니다 네 분이 포제를 주도해서 하는데 포제가 끝나면 바. ,

로 끝나는 날 마을 해신제를 같이 합니다.

해녀들이 볼레낭할망당에 가서 제비도 잡아보고 영 할 때 우리 삼제관 마을 포제,

하던 삼제관들 또 집례 이장까지 해서 다섯 사람을 날 놓고 해가지고 제비 잡아먹는,

거 있지 않우꽈.

그렇게 해서 그 마을 운수도 그 해 운수 보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,

습니다.


